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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들은 자녀들을 무조건 무시합니다. 무조건 애기 취급을 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91살인데도 아직도 나를 

걱정하십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요가가 좋다고 해서 요즘 책을 보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가도 하

지만 다른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람보다는 부드럽지만 그래도 몸이 많이 굳어서 더 못 배웠습니다.  

목 같은데가 뻣뻣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요가를 했는데 

뛰는 것이 더 좋습니다. 나는 뛰는 운동을 더 많이 합니다. 뛸 때 폐가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폐가 좋은지 안 

좋은지 알려면 뛰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2000미터를 13분에서 15분에 뜁니다. 빨리 뛰는 것입니다-320. 그

렇게 뛰면 폐가 좋으면 헉헉 소리가 안 납니다. 뛰어보면 폐가 좋아졌는지 압니다. 한 달만 뛰면 바로 좋아집

니다.  뛰는 운동과 스트레칭 요가도 같이 하십시오. 나는 몸이 하나도 뻣뻣한 곳이 없습니다. 그렇게 오랫동

안 4시간이 넘게 무릎 꿇고 있어도 뻣뻣하지 않습니다. 운동많이 해야 합니다. 

내가 25,26살 때는 아무것도 맡은 것이 없었습니다. 못 맡았습니다. 교회에서 주일 학교 반사는 맡았었지만. 

그런데 요즘 애들은 나이가 어려도 큰 것을 다 맡고 있습니다. 진짜 출세한 것입니다. 나는 어렸을 때 기느라

고 그런 것 쳐다보지도 못했었습니다. 그러니 일을 맡은 사람은 열심히 해야 합니다. 사람들도 잘 대해줘야 

합니다.  

중고등부를 잘 운영해야 합니다. 

고3들은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진짜 열심히 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나가니까 목사님들도 그렇게 알고 공부

하라고 해야 합니다. 대학교 못 가면 못 갈망정 최대한으로 공부를 해야 합니다. 모든 것은 정신 차리기에 달

려있습니다. 내가 전화번호 한 개 도 못 외었습니다. 이제 한개 우리 어머니 것 외웁니다. 내가 북경에 있을 

때 옆의 사람은 아무것도 안 외우는데 나는 책 4권 분량을 외웠습니다. 머리가 그렇게 빛났습니다. 마음먹기

에 달렸습니다. 그런 정신 가지고 완전히 일도해서 하면 고시 같은 것 도 공부하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와

서 다시 다 써놨습니다. 연필로 다 써놨습니다. 지금 안 써놨으면 다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잊어버리는 것도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렇게 10개월 동안 4권 분량을 외운 것입니다. 나는 성경밖에 모르니까 다른 것은 잘 못 

외웁니다. 

지도자들은 밑에 있는 사람들 부모님께 자꾸 인사도 하고 얘기도 하고 그래야 합니다.  숨어서 하면 안 됩니

다. 부모님께 인사도 하면서 우리 단체를 잘 설명해주십시오. 자꾸 숨어서 해버릇하면 이미지가 나빠집니다. 

세계적인 단체인데 왜 그렇게 합니까?

부모님께 용돈도 갖다 드리고 여러분들만 쓰지 말고 나눠서 쓰고 그래야 부모님들이 그렇게 좋아 하십니다. 

부모를 자기 애인보다 못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부모를 너무 좋아합니

다. 우리 어머니 말도 못 알아듣고 말 하면 금방 잊어버려도 내가 너무 좋아합니다. 나는 결혼 안 했어도 어

머니 하고 맨날 좋아합니다.  어머니가 좋아는 하는데 안 알아줍니다. 나를 안 알아주고 맨날 걱정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맨날 오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어머니 숨만 쉬게 해달라고 하면서 기도합니다. 

바깥에 많이 돌아다니지 마십시오. 집에서 운동하십시오. 집안에서 해도 얼마든지 운동할 수 있습니다. 좁다고 

못 합니까? 나는 좁은 곳에서도 최고로 운동을 많이 합니다. 마음의 문제고 정신의 문제입니다. 넓은 곳에 있

을 때는 잘 안했습니다. 산속에서 굴속에서 기도 생활할 때 거기서 얼마나 운동을 한 줄 아십니까? 나는 좁은 

곳에서 더 잘 합니다. 나는 좁은 곳 넓은 곳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알고 애들끼리 서로 싸우지 말고 서로 친

하게 잘 지내십시오. 

자기 자녀들 데려다가 쓰는데도 지도자들이 인사도 안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쫓아다니면서 인사해야 합니

다. 나도 옛날에 주일 학교 맡았을 때 인사하고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면서 다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그 예기



를 들으니 책임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 길러서 큰 사람들 되게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잘 가다가 슬럼프에 빠져서 쓰러지면 누가 붙잡아줘야 합니다. 붙잡아 주는 사람이 없으면 안 됩니다. 나 같

은 사람은 잘 일어나지만 다른 사람들은 붙잡아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주위에서 그렇게 해줘야합니다. 그리고 

항상 말을 거칠게 하지 말고 잘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 이야기 하면 다 퍼져서 그 당사자에게 말이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 말을 할 때 하나님 앞에 하듯이 해야 됩니다.

 


